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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무는 PC 시대에 마우스의 변신은 무죄

- 모바일 환경에 맞춘 마우스 관련 특허가 꾸준하게 출원 -

# 모바일 환경이 대세가 되면서 PC 시대는 저물고 있지만, 컴퓨터

마우스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. 사용자의 건강 상태

나 스트레스를 체크하고, 자가 발전을 통해 스스로 충전하고, 신

체에 착용되어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이나 터치

펜이 마우스로 변신하는 등 새롭고 변화하고 있다.

  

□ 특허청(청장 최동규)에 따르면,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

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, 최근 6년 동안 컴퓨터 마우스 관련

특허출원은 한 해에 50 건 내외로 꾸준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 [붙임 1참조]

ㅇ 컴퓨터 마우스 관련 세부기술 별로는 사용자 건강관리 기술이

72건, 사용 편의성 증대 기술이 55건, 웨어러블 관련 기술이

45건 등 출원됐다.

□ 사용자 건강관리 마우스 관련 출원 현황
 

ㅇ 출원된 기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 웰빙 건강 시대에

맞추어 사용자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출원이 72건으로 최근 6년간

전체 출원 281건 중 26%를 차지하고 있다. [붙임 2 참조]



ㅇ 마우스를 오래 사용할 때 나타나는 전통적인 문제점인 손목터널

증후군(수근관증후군)의 예방과 관련한 출원이 38건으로 가장

많고, 마우스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를 점검

관리하는 것에 관한 발명도 11건이 출원됐다.

ㅇ 대표적으로, 마우스의 손가락이나 손바닥 접촉면에 심전도, 맥박,

혈류 등의 생체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서 실시간

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지나치게 오랜 시간 컴퓨터를 사용하거나

건강 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알람을 통해 경고를 해주는 기술이 있다.

□ 사용 편의성 마우스 관련 출원 현황
 

ㅇ 모바일 환경에 맞추어 마우스의 휴대와 사용 편의성을 개선

시키는 것에 관한 발명은 55건으로 전체의 19%를 차지한다.

[붙임2 참조]

ㅇ 대표적으로는, 마우스 본체를 납작한 판 형태로 만들어 간편

하게 휴대하고 사용 할 때는 손바닥이 닿는 부분만 볼록하게

만들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, 마우스 본체에

진동 음향 소자를 내장하여 클릭이나 스크롤 휠을 돌릴 때

다양한 촉감 효과 및 음향 효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기술도

있다. 마우스의 휠을 돌리거나 버튼을 클릭하거나 마우스를

이동시킬 때의 움직임 등을 통해 자가 발전을 일으켜 자동으로

충전하는 기능을 가진 마우스에 관한 발명도 10건이 출원됐다.

□ 웨어러블 마우스 출원 현황
 

ㅇ 전통적인 마우스의 형태로 책상 위에서만 사용하던 것을 뛰어

넘어 신체에 부착하여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

있도록 하는 웨어러블 마우스에 관한 출원도 45건이 출원되어

전체의 16%를 차지한다. [붙임2 참조]

ㅇ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손목이나 손가락에 착용되어 손의 움직임에

따라 커서를 이동시키고 원하는 항목을 실행시키는 기술, 머리나



발을 사용하는 기술, 심지어는 입안의 혀의 움직임을 감지해서

마우스의 기능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도 출원됐다.

□ 복합기능 마우스 출원 현황

ㅇ IT 융복합 환경에 맞추어 마우스에 복합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부가시킨

아이디어도 42건이나 출원되어 전체의 15%를 차지한다. [붙임2 참조]

ㅇ 대표적으로, 마우스에 스캐너의 기능을 부가해서 문서나 사진을

스캔할 수 있게 하는 기술, 스마트폰의 문자 입력을 큰 화면의

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PC를 연결하는

중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, 마우스에 무선 와이파이

접속 기능이나 USB 단자 또는 보조 배터리를 내장하여 다양한

IT 기기와 연계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출원됐다.

□ IT기기 결합 마우스 출원 현황

ㅇ 스마트폰이 필수가 됨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터치펜과 같은 모바일

기기에 마우스의 기능을 결합시키는 것에 관한 기술은 34건이

출원되었다.

ㅇ 대표적으로,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마우스 기능을 구현하거나

스마트폰의 본체에 마우스 기능을 결합시킨 기술이 있다. 또한

터치펜에 마우스 휠과 버튼을 부착시켜 터치펜과 마우스를 함께

사용하도록 하는 기술도 있다.

□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, 개인 출원이 전체의 61%를 차지하

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 발명가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

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[붙임 3 참조]

□ 특허청 김희태 가공시스템심사과장은 “컴퓨터 마우스와 같이

오래되고 평범한 기술 분야라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변화

하는 환경에 맞추어 얼마든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

수 있다”며 “앞으로도 이런 전통적인 기술 분야에서 참신하고

적극적인 아이디어 창출이 기대된다“고 밝혔다.



[붙임 1] 컴퓨터 마우스 관련 기술의 최근 6년간 특허출원 동향

(단위: 건)

※ 연도별 세부 기술 동향

구 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

사용자

건강관리
11 16 9 10 12 14 72

사용

편의성
10 11 8 7 7 12 55

웨어러블 5 4 11 10 11 4 45

복합기능 13 6 7 6 6 4 42

IT기기 결합 5 6 6 6 5 6 34

기타 7 11 7 3 3 2 33

합  계 51 54 48 42 44 42 281



[붙임 2] 컴퓨터 마우스 관련 특허출원의 세부 기술 동향 분석

(최근 6년간 총 281건의 출원 건 대상)

[붙임 3] 컴퓨터 마우스 관련 특허출원의 출원인 유형 분석

(최근 6년간 총 281건의 출원 건 대상)


